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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농가 현장서 생산성 확인
- ‘오아시스’·‘스파이더’, 기존 품종보다 건물수량 각각 9.1%, 14.3%↑

- 지역과 파종 시기 등 재배 조건을 달리해 현장 적응성·생산성 검증

- ‘스파이더’·‘아우라’ 종자 생산 준비…국산 신품종 2027년 농가 보급 목표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겨울철 논에서 재배하는 사료작물인 국산 이

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‘오아시스’와 ‘스파이더’를 농가 재배지에서 실

증한 결과, 기존 품종보다 사료 생산량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 2026년 농가 재배지에서 실시한 현장 실증 결과, 수확 시기가 이른 조생

종 ‘오아시스’는 경남 고성에서 1헥타르당 1만 800kg의 건물수량*을 기록

했다. 수확 시기가 중간 정도인 중생종 ‘스파이더’는 경기 이천에서 1만 

2,000kg 생산됐다. 이는 대표 보급 품종인 ‘코윈어리’보다 각각 9.1%, 

14.3% 많은 양이다. 

  * 수확한 작물에서 수분을 제외한 실제 사료 생산량

 경남 고성에서는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5월 초 수확했고, 경기 이천에서는 

봄에 파종해 5월 하순 수확했다. 이번 실증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과 파종 

조건에서 두 품종의 농가 생산성을 확인한 것이다.

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은 2026년 천안 시험 재배지에서 중생종 ‘아우라’를 

시험 재배했다. 그 결과, 1헥타르당 건물수량은 약 1만 3,700kg으로 수입 

품종인 ‘플로리다 80’보다 약 15% 많았다. 앞으로 충남 논산과 경기 이천 

등에서 농가 현장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.

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벼를 수확한 논에서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는 대



표적인 풀사료 작물이다.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가 벼농사 일정과 풀사료 

수확 시기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수확 시기가 다른 국산 품종을 개발

하고 있다.

 ‘얼리버드’와 ‘오아시스’는 수확 시기가 빨라 한 논에서 풀사료와 벼를 이어 

재배하는 논 이모작에 적합하다. ‘스파이더’와 ‘아우라’는 수확 시기가 비

교적 늦어 생육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배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.

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장 실증과 종자 생산 준비를 거쳐 2027년 국산 신품종 

농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“국산 이

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이 다양해져 농가가 재배 여건과 벼농사 일정에 

맞는 품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.”라며 “새로 개발한 ‘아우라’도 농가 현

장 실증을 통해 적응성과 생산성을 확인하고, 2027년 농가에 보급할 수 

있도록 종자 생산을 준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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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생육특성 및 현장실증 평가 결과

□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현장실증 생육사진(’26)

<고성지역 생육초기> <고성지역 수확기> <이천지역 생육초기> <이천지역 수확기>

□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현장실증 생산성 평가(’26)

지역명 파종시기 수확시기 품종명 건물수량
(kg/ha)

고성지역 10월 하순 5월 초순
코윈어리 9,900

오아시스 10,800

이천지역 2월 하순 5월 하순
코윈어리 10,500

스파이더 12,000

□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출수기 생육사진(’26, 천안)

<얼리버드> <오아시스> <스파이더> <아우라>

□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생육특성 및 생산성 평가(’26, 천안)

품종명 숙기 출수기(월.일.) 초장(cm) 건물수량(kg/ha)

얼리버드 극조생종 4.25. 113.8 10,834

오아시스 조생종 5. 6. 117.0 12,283

스파이더 중생종 5.11. 118.1 13,676

아우라 중생종 5. 8. 118.3 13,701


